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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벌주도 산업전환, 금속노조가 멈춘다”
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현장순회 3주 차 마쳐 … 경남·한국지엠지부 조합원과 7월 총파업 공감대

‘노동중심 산업전

환 노정교섭 쟁취 총

파업 조직화를 위한 

금속노조 현장순회

단’이 4월 21일 경남

지부, 22일 한국지엠지

부를 거쳐 숨 가쁜 3

주 차 순회를 마무리

했다.

윤장혁 금속노조 위

원장을 비롯한 노조 

현장순회단은 출근 선전전 등 지부, 

지회 투쟁에 결합하며, 20만 총파업

을 향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북돋웠

다.

‘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

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

현장순회단’은 4월 21일 경남지부 

두산중공업지회 간담회, 현대로템지

회 간담회, 경남지부 선동학교 인사, 

경남지부 교섭위원 간담회 등을 열

고, 20만 총파업 조직을 독려했다.

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와 조합원

들은 간담회에서 20만 총파업의 의

미와 실현 경로에 관한 질문을 던지

고, 의견을 제출하는 등 20만 총파

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. 두산중공

업지회와 현대로템지회 조합원들은 

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

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자 

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

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.

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22일 노조 

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출근 선전전

을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하고, 지부 

상무집행위원과 지부 대의원을 대상

으로 간담회를 열었다.

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출근 

선전전에서 “한국지엠은 금속노조

에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

의를 요청했다. 노조는 성실하게 교

섭에 임했지만, 한국지엠은 대상자 

1,797명 가운데 260명만 발탁채용한

다며 하청노동자 사이를 가르는 안

을 제출했다”라고 분노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한국지엠은 정

규직으로 일할 하청노동자를 착취하

면서 공장을 유지해 왔다”라면서 

“한국지엠의 악랄한 하청노동자 탄

압에 대해 금속노조는 전면 투쟁으

로 대응하겠다”라고 경고했다. 노

조는 4월 27일 부평공

장 앞에서 하청노동자 

해고 학살을 규탄하는 

결의대회를 연다.

노조 현장순회단은 

지부 대회의실에서 상

집 간부, 대의원들과 

간담회를 진행했다. 윤

장혁 위원장은 “올해 

정기대의원대회에서 

결정한 핵심 사업과 

투쟁방침은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

교섭 쟁취 7월 20만 총파업이다”라

며 “노조 전체 조합원이 조직적으

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총파업으로 

기선을 제압하자는 투쟁이다”라고 

설명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4차 산업혁명, 

전동화 스마트 팩토리, 미래차 등 

자동차 생산방식이 변화하는 산업전

환 시점이다”라며 “한국 모든 산

업에 걸친 산업전환을 재벌이 주도

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

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

황”이라고 꼬집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금속노조는 7

월 총파업으로 재벌 주도 산업전환

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”라면서 

“총파업을 통해 금속노동자의 요구

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, 사회 쟁점

화해 관철해야 한다”라고 역설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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